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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3,1-6

1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,
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, 헤
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,그의 동생
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
스 지방의 영주로,리사니아스가 아빌
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,2 또 한나스
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,하느
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
아들 요한에게 내렸다.3 그리하여 요



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
니며,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
를 선포하였다.4 이는 이사야 예언자
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
로이다.“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
리.‘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.
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.5 골짜기는
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
아져라.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
은 평탄하게 되어라.6 그리하여 모든
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.’”

묵상

셰례자 요한 성인은 ‘선구자’로 불립
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위
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켰기 때
문입니다. 또한 그는 겸손한 하느님
의 사람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
이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보
았을 때 그는 ‘나는 사제 집안 즈카르
야의 아들 요한이오.’ 라고 말하지 않
았습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



‘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에
지나지 않소.’

편지 봉투 같은 그 목소리는 잊혀지
기 마련인 존재 입니다. 메시지의 내
용물이 중요한 것입니다.

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
을 따르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로 보
내어 그들을 예수님의 첫 제자들로
만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.

그는 그 ‘목소리’이고 예수님은 하느
님의 말씀입니다! 그들이 예수님을
만났을 때,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
도로 만들었습니다. 겸손은 진실한
사도들의 특징입니다. 선구자인 증인
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겸
손함을 가지고 있고, 그렇기에 예수
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간 후 자신은
옆으로 빠집니다. 그렇게 함으로 예
수님께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도록 합
니다.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.
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 예수
님께 그들을 데려가는 선구자이며 증



인입니다. 우리의 임무는 영혼들을
예수님께 데려가 그분께서 원하시거
나 필요한 것으로 그들을 만들도록
하는 것입니다.

사실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
따르지 않았습니다. 몇몇 사람들은
요한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
나 요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그
는 어쨌건 증언을 하였습니다. 영국
에서 많은 영혼들을 가톨릭교회로 받
아준 복자 도미니코 바베리의 겸손함
은 사도직 활동에서 효과를 내었습니
다.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었고, 모욕
을 주었으며, 진흙과 돌을 그에게 던
졌습니다.

복자 도미니코 바베리는 결코 보복하
지 않았습니다.

그는 돌을 집어 올려, 키스를 한 후
귀한 돌을 모으는 사람의 주머니에
넣어주었습니다. 그는 침착했고 그의
적대자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곤
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



자신을 인내롭게 지킨 덕분에 그가
그 적대자들을 이긴 시간이 왔을 때
영국에는 가톨리시즘이 다시 활기를
찾게 되었습니다.

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, 많은 영
혼들을 위해 '선구자'가 될 수 있도록
도와주소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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